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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, 사이타마현에는 147 개국, 123,000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. 이들중 

3/4 은 영주 또는 정주외국인으로 사이타마현 인구의 약 1.7％, 약 58 명당 1 명에 

해당합니다.  

토부토죠선 연선에도 2 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

서포트하거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하는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

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７월에 가미후쿠오카역에서 도보４분  

걸리는 곳으로 이전했습니다. 지금까지의 활동에 더하여 다문화교류 살롱을 시작 

했습니다. 여러분! 꼭 놀러 오세요.  

 

 

이롬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다문화교류 살롱개설 

●어린이들의 장소로 만듭니다.  

①일본어나 학교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

②진로상담이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

장소 

③일본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익혀서 

일본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어른이 

되길 바랍니다.  

분위기 좋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의  

장인 「교류살롱」을 개설하게 되었 

습니다.  

①일이나 정보발신용 게시판을 설치합니다.  

②외국인과 얘기한 적이 없는 일본인과 

 외국인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.  

③집안에 틀어박혀 있기 쉬운 외국인이 안심 

 하고 고충을 얘기할 수 장소입니다.  

④커피 마시면서(한잔 100 엔）모여서 마음껏 

 얘기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길 바랍니다.  

 

●외국인생활상담소를 만듭니다. 

애들과 함께 임신부도 가볍게 고민 

거리를 상담하러 오세요.우리는 프로는 

 아니나 정확히, 성심성의껏, 진심어린 

어드바이스를 합니다.각종증명서 

번역료 

는 A4 사이즈로 1,500 엔부터 입니다. 

대필은 1,000엔입니다.지금부터 어떻게 

살아갈 것인지 일본에서의 생활방식을 

  새롭게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

합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●원코인 음료코너를 설치 

 커피를 마시며 과자를 먹으면서 마음껏 

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.  

판매수익은 운영비가 됩니다. 친구들을 

데리고 놀러오세요.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.  

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음료코너의 애칭을 

모집하고 있습니다. 

 

 

ナーの愛称も募集します。 

●일본어 교실은 그대로 목요일 

일본에서 생활할려면 일본어를 쓰거나  

읽거나 할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. 일본어로 

자기의 기분을 전할 수 있다면 고민의 

대부분은 해결되겠죠. 외국인을 좋아하며 

상냥한 선생님이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

줍니다.  

 

●여러나라의 회화교실도 시작할 예정 

 입니다.  

영회화, 중국어, 한국어, 필리핀어, 각국의 

요리, 수공예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즐길 수  

있는 장소가 되도록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 

입니다. 외국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집 

 합니다. 꼭 정보를 보내주세요.  

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가 
이전했습니다.  

사무소이전과 

신사업개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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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황인「당신이 있어서 감사파티」감사합니다. 

새주소/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카미후쿠오카 5-4-25 

전화/049-256-4290 전화번호는 그대로입니다.  

 

3 가지 축하할 일이 겹친 ２５년도。국제교류 

활동으로 외무대신상 수상.전국적으로도 

드물다고 자부하는 7 개국 국어로 생활정보지를 

발행하여２００호가 되었다는 축하, 그리고 

일본전국에 많은 NPO 중에서、취득곤란한 

세제상 의 우대가 인정된「인정」. 이 3 가지를 

축하하여 6 월 15 일 후지미시의 후쿠토피아에서 

후지미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

오셨습니다. 외국인들이 만든 향토요리를 

맛보고 화려한 퍼포먼스에 취해서 많은 귀중한 

의견을 교환한 소중한 ４시간 이었습니다.  

토부토죠선 

카미후쿠오카 

니시구치에서 걸어서 4 분 


